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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이제 안방에서 참석한다...온라인 구술심리로 접근성↑
- 특허심판원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 실시… 해외 거주 당사자도 참여 가능 -

- 정부 온나라 개인용 컴퓨터(PC) 영상회의를 활용, 심판 접근성 확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오는 7월부터 특허심판 고객의 심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기존 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온나라 개인용 
컴퓨터(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실, 자택 등 장소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구술심리이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어,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심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구술심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대전)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이에 이동과 시간 부담 등으로 당사자의 
참석이 쉽지 않았으나,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 도입으로 보다 편리하게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외 거주 당사자의 경우 물리적 
거리와 비용 등의 문제로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직접 구술심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 시범운영의 참석자들은 장소 제약 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이동 부담이 줄어든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판 당사자들은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에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 이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소가 물리적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로 진행되는 구술심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비공개 구술심리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대면 심리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출석하여 진행
하는 원격 영상심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  2025년 구술심리 개최 건수: 총 582건(특허심판원(대면): 392건, 대전-서울(원격영상): 190건)
** 2025년 비공개 구술심리 진행 건수: 6건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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